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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4. 6.(목)

휴게소 음식값 인하 관련, ‘도공 사장 바뀌자 
말 바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JTBC 뉴스, 4.5) >

◈ “내린다던 ‘휴게소 밥값’ 그대로… 도공 사장 바뀌자 말 바뀐 원희룡”
ㅇ 작년 가을 휴게소 밥값 인하 지시했으나, 도로공사 사장이 응하지 않자

감찰 지시

ㅇ 도로공사 사장 교체 이후, 7개월 지난 지금도 휴게소 밥값은 그대로
ㅇ 국민을 위한다며 꺼낸 휴게소 밥값 인하 카드를 기관장 몰아내기에 쓴 것

아니냐는 지적

□ ‘휴게소 밥값 인하 지시했으나, 도로공사 사장이 응하지 않자 감찰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밥값을 내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휴게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면서 밥값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아이디어로 

논의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ㅇ 그런데, TF 운영 과정에서 논의 중이었을 뿐, 확정되지 않은 내용(밥값 

인하)이 유출되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었습

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혁에 저항하는 공기업의 구태로 판단하고 

감찰을 시작하였고, 도로공사 사장은 감찰이 개시되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퇴’하였던 것입니다. 

□ 원희룡 장관은 지난 3.24(금) 죽전휴게소를 방문*하여, 휴게소 음식은 

국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들어와서 이용하는 만큼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맛까지 다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원희룡 장관, “국민에게 감동 드리는 휴게소 만들어야” ('23.3.24, 동정자료)

- 죽전휴게소 방문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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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함진규 도로공사 신임 사장('23.2.14, 임명) 또한, 휴게소 음식의 전반

적인 가격 인하를 포함하여 서비스 향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기업 개혁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안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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